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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2. 6.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 담당 : 윤석민(010-7151-6228), 변아영(010-6371-1695)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1부) 정책 발표

                    “의사과학자 1천 명 양성... 바이오의료 혁신”

               (2부)‘융합 교육 시스템’ 간담회

        “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한다”

  - 의과학자는 왜 필요한가 

                        - 의학·공학·과학 칸막이 허물고 융합교육 실시

                           * 유튜브 박영선 TV, 오마이 TV 생중계/ 7일 오후 2시

                        

○ (1부) 박영선 위원장 정책 발표 (“디지털은 연결이다!”) : 

“의사과학자 1천 명 양성해 바이오 의료 혁신... 향후 30년 신성장동력 창출”

○ (2부)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융합 교육 시스템’ 구축 간담회

 - 박영선 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안종현 연세대 교수 

   정책 제안 참여 “의학·공학·과학 간의 칸막이 허물고 융합 교육 실시해야”

 - 이광형 총장 정책 제안,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융합과학자이자 의사이며 창업가 

   역할 하는 인재 양성”

 - 김무환 총장 정책 제안, “공학 기반의 의학교육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필연적... 

    시대 요구하는 혁신 이끌 것”

 - 안종현 교수 정책 제안과 시연, “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 

   의·공학 융합으로 미래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위원장 : 박영선)는 오는 7일(월) 오

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디지털은 연결이



- 2 -

다!’⸢의사과학자 1 천명 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델

리민주 스튜디오에서 ‘융합교육 시스템’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박영선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21세기 생명과학의 시

대를 맞이해 의생명과학과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이 향

후 30년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의사과학자 1천 명을 양

성해 바이오의료를 혁신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 임상의사를 과학자로 양성하는 의과학대학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 강화, ▲ 의·과학 융합 연구자와 창업가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

문대학원 신설(매년 의사 50명 이상 선발, 의학석사 4년+공학박사 4년 교육 등 8년간 

국비 전액 지원),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군의관, 공보의로 구분되는 의사의 병역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발표 이후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와 오마이 TV로 생중계되는 별도의 

간담회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이광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김무환 포항공

과대학교(POSTECH) 총장,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안종현 교수는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융합 교육 시스템’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융합 바이오는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와 함께 박영선 위원장이 차기 이재명 정

부의 디지털 대전환 3대 국가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대전환이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융합 바이오 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학·

공학·과학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융합 바이오 산업 발전

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현 교수는‘일런 머스크 뉴럴링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간 뇌

파 측정을 통한 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보여준 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많이 뒤떨어진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

꿔야 할 때이며, 이에 따라 의학·공학의 융합을 통해 미래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

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이광형 총장은 “매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졸업생의 1% 미만이 연구분야로 진출해 연구인력이 부족하는 등 국가경쟁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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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

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융합과학자이자 의사이며 창업가의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힐 것

으로 알려졌다.

김무환 총장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지방 소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

비하기 위해서는 예측의학, 3D 프린팅 인공장기 등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기술이 요

구된다”며 “포스텍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등 세계적 인프라와 더

불어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이끌 것”이

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와 ‘오마이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

이다. (끝)


